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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업계, 금리인상으로 투자수익 개선 기대   

□ 인민은행은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함에 따라 보장

성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들에게는 악재가 될 전망임. 

  o 10월 1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년 1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

를 0.25%p 인상함. 

  o 이에 따라 한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금리수준과 같아짐

에 따라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상품의 판매

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. 

□ 이번 금리인상으로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 경쟁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

예금 및 채권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자산 대부분이 은행예금과 채권에 투자

되고 있는 보험자산운용 특성상 향후 투자수익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.

  o 약 4조 3천억 위안의 총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80% 이상의 자산이 

은행예금 및 채권에 투자되고 있음*. 

    

     * 최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, 보험업계의 총자산은 올해 8월 기준 은행예

금 29.7%, 채권 50.5%, 주식/펀드 16.9%, 기타 2.9%의 비율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 

  o 이번 금리인상으로 5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.6%에서 4.2%로 0.6%p 상승하

면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산을 은행 예치 시에 적용받는 61개월분 협정금리는 최

저 4.2%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임.

  o 또한 채권수익률 역시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현재 수익률은 3.4%이지만 금리

인상으로 최저 4.0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는 예금금리 및 채

권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 

(21세기경제보도, 10/25) 




